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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광화문플래티늄 615호
대표전화 : 737-0940 ~ 1, 팩스 : 733-0940  웹사이트  http://www.kfco.org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제 123 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호

	연락처
	사무총장  조남희 (Tel. 737-0940 , 010-2729-5502), joy2122@hanmail.net

	배포일
	2011.10.10(월)(총3쪽,본문3쪽,첨부0쪽) ★이 자료는10.11(화)조간부터 취급요망


보 도 자 료 269호  
	 은행수수료 소비자부담 너무 크다!
· 주요 4개 은행 금액별 수수료 종류만 평균 138개

· 합리적 기준없이 은행간 담합 결정 인상 짙어…,
· 공정위, 금융위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로 수수료 부과 개선시켜야 
· 무차별적 수수료 징구가 서민 금융소비자를 더 힘들게 함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구실을 붙여 일백 가지가 넘는 수수료를 징구해 은행 전체 수입의 40%이상을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음.

은행들은 평균 138개라는 금액별 수수료를 제시해 놓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은행간 담합에 의해 결정된 인상이 짙고, 대부분이 서민 금융소비자들에게 징구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공정위는 은행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담합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에 대해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힘. 
□ 국내 주요 4개 금융지주사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수수료 가지수를 보면 우리은행의 경우 195건, 국민은행 132건, 하나은행 116건, 신한은행 109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은행들이 거의 모든 거래의 항목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과도한 이득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사실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들어서기만 하면 은행들은 소비자의 업무처리 요구 하나 하나를 수수료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 함.

	주요 은행별 수수료 종류

	(기준일자 : 2011. 10. 04)                                                   단위: 건

	은행명
	합계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예금
	대출
	외환
수출입관련
	방카슈랑스

	
	
	
	
	
	
	

	신한
	109
	24
	26
	10
	49
	-

	국민
	132
	22
	34
	12
	64
	-

	하나
	116
	6
	49
	15
	46
	생명103
손해 38

	우리
	195
	59
	43
	13
	80
	-

	* 예금 창구 송금수수료 포함, 

	* 전자금융: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인증서발급

	* 외화관련 수수료 중 우편료와 전신료 제외
* 자료 출처 : 각 은행 사이트 경영공시




□ 2010년도 국민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8,70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110억의 79배를 수수료로 수입을 올린 것임. 신한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7,70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1조6,500억의 47% 정도를 수수료 수입으로 올렸다고 볼 수 있음. 우리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4,620억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당기순이익 1조1,080억의 42%정도를 수수료 수입으로 올린 것이고 하나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4,06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9,850억의 41% 금액만큼의 수수료 수입 거둬들인 것임.
□주요 4개 은행의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57%정도 금액이 수수료 순이익이었다는 것을 볼 때, 원가에 터무니 없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이런 사실에서 주요은행들이 얼마나 쉽게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 가종 수수료 명목으로 배불리고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음.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이 대출평가를 위한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 본점에서 등급평가시에는 100,000원, 영업점에서 등급평가시에는 60,000원, 개인신용평가수수료로는 5,000원을 받고 있음. 은행 자신들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평가임에도 수수료 부과가 누구를 위한 부과 기준도 모호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CD/ATM 타행환 계좌이체시에도 10만원 기준을 2배 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업시간내에서 10만원 이하에는 600원이지만 10만원이상 이체시에는 1,200원 받으면서 모호한 10만원을 기준으로 2배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시간외의 경우, 10만원 이하: 800원, 10만원이상 이체시:1,600원임)

	주요 은행 이자·수수료·당기순이익 추이 및 추정

	단위:십억원

	은행
	구분
	2011
	2010
	2009
	2008
	2007
	년평균

	
	
	전망치
	2/4
	
	
	
	
	

	국민
	이자순이익
	 6,448 
	 3,224 
	5,197 
	4,467 
	7,231 
	 6,962 
	6,061 

	　
	수수료순이익
	  1,230 
	 615 
	 870 
	 928 
	   759 
	   978 
	   953 

	　
	당기순이익
	  3,238 
	 1,619 
	   11 
	   636 
	1,511 
	 2,774 
	  1,634 

	신한
	이자순이익
	4,620 
	 2,310 
	4,315 
	3,614 
	 4,071 
	 3,661 
	  4,056 

	　
	수수료순이익
	844 
	 422 
	 770 
	   717 
	   776 
	   889 
	     799 

	　
	당기순이익
	2,774 
	 1,387 
	1,648 
	   749 
	 1,447 
	 2,051 
	   1,734 

	우리
	이자순이익
	5,558 
	 2,779 
	4,946 
	4,396 
	 4,614 
	 4,142 
	   4,731 

	　
	수수료순이익
	 432 
	 216 
	 462 
	   509 
	   579 
	   680 
	     532 

	　
	당기순이익
	2,440 
	 1,220 
	 1,108 
	   954 
	   234 
	 1,777 
	   1,303 

	하나
	이자순이익
	2,810 
	 1,405 
	 2,619 
	 2,027 
	 2,662 
	 2,524 
	   2,528 

	　
	수수료순이익
	406 
	 203 
	 406 
	   367 
	   207 
	 218 
	     321 

	　
	당기순이익
	1,742 
	   871 
	   985 
	   274 
	   474 
	 1,052 
	     905 

	* 2011. 4/4 실적은 추정임.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http://fisis.fss.or.kr/) 금융회사 경영정보자료.



□은행은 수수료 부과시, 모든 수수료는 고객의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수료는 결국 등급이 낮은 고객이 모든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임. 이것은 원가 개념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등급이 낮은 고객이 모든 원가를 부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임. 
□아울러 은행들은 “모든 수수료 서비스는 당행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소비자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금융시장구조에서 나오는 것임.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문제가 제기되면서 은행들은 대출억제라는 명목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대출문턱을 높혀 서민 대출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예금이자는 낮추는 등 모든 고통과 책임을 서민에게 돌려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잔치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는 근본적으로 금융시장 구조가 소비자의 권익확보에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금융시장정책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음.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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